
2.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 변리사와 변호사

   백과사전에서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는 “특허·실용신안(實用新

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

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변리사법 2조, 2004. 12. 31. 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변호

사(辯護士, lawyer)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다소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포괄적이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현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

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부여

(?) 받고 있다. 

   여기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한자를 비교해보면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한글로는 같은 ‘변’자가 한자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이는 네이버 사

전 검색에서 발췌했습니다.)

   먼저, 변리사에서의 변은 분별한 변으로 말다툼하여 옳은지 그른지를 정

한다는 뜻으로 辛자 사이에 刀자 사이에 끼어있어서 마치 칼로 자르듯이 명

백히 나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변호사의 변자는 말씀변으로 주로 말을 잘하여서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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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타나 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와 변호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간글자 ‘理’와 ‘護’의 차이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변(辨, 

辯)자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다름을 한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앞서서 언급한 내용이 정설(?)

이라고 할수는 없다. 하지만, 한자를 살펴보면 변리사와 변호사의 구분이 명

확해짐은 부인할 수 없는 듯하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을 다투고 있

는 특허관련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잘할 수 있을 가? 물론 못한다

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기술의 사이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끝.

 




